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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
배포일자
2022년 1월 17일(월)

총 4매

담당
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

∙공동주택문화담당 민동성 ☎440-4751
∙담당자 이두연 ☎440-4752

사진 □ 없음  ▣ 있음 참고자료 □ 없음  ▣ 있음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문화를 구현한다. 

 

인천광역시는‘공동주택종합포털 온-아파트 플랫폼’(www.on-apt.kr·

이하 온-아파트) 구축을 완료하고, 1월 17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

밝혔다.

주민참여예산(시정협치형)사업으로 추진된 ‘온-아파트’ 플랫폼은 공

동주택 입주민·관리사무소와 인천시 및 군·구간의 정보공유와 소통 

창구역할을 하게 된다.   

플랫폼은 △전자결재 △문서유통 △상황전파 솔루션을 도입했으며,  

입주민은 의사결정이 완료된 전자결재 문서를 온-아파트 전자문서 공

개 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. 

인천시,「공동주택종합포털 온-아파트」구축 완료

2022년 1월 17일부터 서비스 시작
- 공동주택 관련사업 정보공유, 소통 및 시정참여 기회 확대 -

  - 아파트 관리문서 전산화 및 투명한 정보공개로 입주민 알권리 강화 -

  - 전자결재시스템 무료 보급… 관내 860개 의무관리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 -

https://www.on-apt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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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 관내 공동주택 관련 사업 정보를 비롯해 생활정보를 확인할 

수 있으며, 지자체와 아파트단지간 상황전파 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, 

태풍, 미세먼지 등 긴급 상황에 빠른 대응을 가능토록 했다. 

인천시는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860여개 단지를 대상으로, 다양한 

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9개 군․구(옹진군 제외)와의 협조를 통해 서비

스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. 

‘온-아파트’ 플랫폼에 포함된 「아파트 전용 전자결재시스템」은 

포털 홈페이지(www.on-apt.kr)에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별로 사용자 

신청·등록 후 무료 사용이 가능하며, 요청에 따라 찾아가는 설명회

와 사용자 교육 등을 진행한다.

정이섭 시 주택정책과장은 “우리 시는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‘온-

아파트’가 공동주택 입주민과 지자체 간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톡톡

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.”면서 “사용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

더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문화가 정착되도록 

최선을 다 하겠다”고 말했다.

붙임: 1. 공동주택종합포털 온-아파트 메인화면 이미지 1부.

      2. 온-아파트 시스템 안내 1부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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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  공동주택종합포털 (https://www.on-apt.kr)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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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  ‘온-아파트’ 시스템 안내 


